
제 16 대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 제 3 차 지회장 미팅 회의록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America) 

일시: 10 월 5 일 (일) 동부 오후 8 시, 중부 7 시, 서부 5 시  

참석자:  

• 석현아  (간호 80)                     총동문회장 

• 김주희(2) (신학,신방 99)     사무총장 

• 홍승원 (경제 82)             수석부회장 (노스캐롤라이나) 

• 이원모 (신방 75)                     남가주 지회장 

• 이미나 (영문 91)                     북가주 지회장 

• 백현일 (생명공학 93)           뉴잉글랜드 지회장 

• 김(유)선희 (생화학 85)        시카고 지회장 

• 이영천 (도시 93)                     샌디애고 지회장 

• 이주호 (국제대 17)                언더우드 국제대 (UIC) 미국 지회 지회장 

• 황진호 (성악 95)                     뉴욕 수석 부회장 

• 노성남 (산업공학 95)           오하이오 지회장 

• 김이현 (사회 14)                     인디애나 부회장 
 

미팅 Agenda 및 Summary 

 



미주 총동문회 각 지회 보고  

1. 시카고 

a. 8 월 16 일 총회 및 총장배 골프대회, 시카고 지회 창립 50 주년 갈라 성료. 먼 

길을 와주신 이원모 남가주 지회장님 및 모든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림. 

b. 도네이션:  

• 본교에 2,500 USD 기부 

• ‘선배가 쏜다’ 프로그램에 $1,500 기부 

• 시카고 지회에 별도로 $250,000 의 도네이션 접수 

2. 남가주 

a. 시카고 총회 및 갈라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배운 점들을 남가주 지회 운영에 

반영할 예정 

b. 3 분기 주요 행사 

• Young Eagles (대학원생 모임)에서 10 월 4 일 고대 젊은 동문 그룹과 

교류 모임 진행 (젊은 회원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80 학번대만 

약 80 명, 2000 년대 이후 학번도 적극 리크루팅 중) 

• 7 월 골프토너먼트 개최 

• YGCEO 수료식 및 골프 토너먼트 진행 

c. 향후 예정 행사 

• 10 월 18 일 연세콰이어 공연 

• 10 월 25 일 건강박람회 개최 (기자 1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진행) 

• 12 월 2 일 세리토스 쉐라톤에서 연세인의 밤 행사 예정 

* 총동문회장 업데이트: 각 지회 주요 행사에 총동문회 임원들이 가능하면 

참석할 예정이며, 텍사스 지회에서도 건강박람회에 관심을 표명함 

3. 인디애나 



a. 지역 특성상 인근에는 인디애나대학교(IU) 외에 별다른 기관이 없으며, 

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학생 중심임. 

특히 음대 학생이 많으며, 1~2 년 단기 연주자 과정 또는 석사과정 학생이 

다수를 차지해 거주 기간이 짧은 편임 

b. 지역적 특성으로 방학인 7-9 월 사이 3 분기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황 

c. 연 1 회 정도 정기 모임을 가지며, 보통 20~30 명 내외가 참석함 (최대 약 

30 명 수준) 

4. 샌디에고 

a. 여름 이후 소규모 모임 및 캠핑 모임 진행 

b. 동문 중 한 분이 교육 목적의 비영리기관인 House Korea 개관에 큰 역할을 

하셨으며, ‘추석 행사’를 개최함 (동문행사는 아니지만 동문 주최 행사) 

c. 12 월 ‘연세인의 밤’ 행사 준비 시작,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5. 북가주 

a. 8 월 야유회 바비큐 행사에 약 80 명 참석 (대부분 산호세 인근 거주 동문들) 

b. 2 주 전 개최된 연고전에는 약 45 명 참석, 아쉽게도 연세대 패배 

c. Newsletter 발간 예정 

d. 대회협력처 과장님과 연락은 닿았으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총장님 방문은 

이번에는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추후 업데이트 예정) 

6. 국제대 (UIC) 

a. 지회 소개: 설립 20 년을 맞은 국제대(UIC)는 해외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가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해 미주 지역 UIC 지회가 새로 발족됨.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현재 뉴욕, 북가주, 남가주, 텍사스, 보스턴, DC 등 

총 6 개 소지회가 구성되어 있음 

b. 발족 3 개월차로, 각 소지회의 지회장 선임 및 활동 동문 확인 완료 

c. 북가주·남가주 지회는 각각 별도로 운영 중이며, 북가주 소지회는 11~12 월 

중 첫 모임 예정 

d. 뉴욕 소지회는 10 월 4 일 첫 모임 개최, DC 소지회는 2 주 내 첫 모임 예정 



* 총동문회장 제안: 현재는 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아는 동문들끼리 소규모 

그룹으로 시작하여 각 지역의 ‘연세인의 밤’ 등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기존 미주 총동문회 소속 지회장들과 교류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함. 

각 지회 회장님들께서 UIC 동문들을 지역 행사에 초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남가주 지회장께서 초청 약속하심) 

7. 오하이오 

a. 현재 발족 준비 중 (지회장: 노성남 동문) 

b. 지회 성숙 단계가 닭에 비유하자면 ‘달걀’ 수준이라고 표현하심 

c. 주요 거점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OSU)이며, 지회장께서 LG 에 재직 중이나 

현지 주재원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d. OSU 박사과정 동문 1 명과 연락이 닿았으며, 해당 동문이 추가로 약 5 명의 

동문을 알고 있다고 함 -> 이들과의 만남 및 식사 자리를 통해 지회 활동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할 예정 

* 총동문회장 제안: 시카고 지회 행사에 참여해 교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해 

보시길 권장함 

8. 뉴잉글랜드 

a. ‘영계’수준 모임이라고 표현 (7-b 참고) 

b. 9 월 가을맞이 바비큐 행사 개최 — 약 80 명 참석 (봄철에는 최대 70 명 미만 

참석). 삼겹살, 목살, 소시지 약 70 파운드 준비. 82 학번 선배님께서 비빔국수 

트레이와 술떡을 제공해 주셔서, 좋은 날씨 속에 성황리에 진행됨 

c. 현재 카카오톡방에 약 150 명의 동문이 참여 중 

d. LinkedIn 캠페인을 통해 기존 80 명에서 150 명으로 동문 네트워크를 확장 

성공! 

e. 지역적 특성상 학생 및 유학생 비율이 높음 (하버드 MBA 등 학생 등록 증가) 



f. 회원 관리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방안 고심 중 - proactive 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 중 

g. 12 월 ‘연세인의 밤’ 행사 준비 중: 그동안은 식당에서 소규모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는 보통 20 명 내외. 계절적 요인으로 고학번 선배님들은 타지역 체류 

중인 경우가 많고, 자녀가 어린 가정은 감기 등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편임. 

작년에는 중식당에서 식사 후 맥주. 호텔에서 개최를 희망하나, 회비 규모가 

크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족 중심(family-oriented) 모임을 

지향하나, 공간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총동문회장 제안:  

o 커뮤니티 센터나 학교 시설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 권장. 

o UIC – 연결해 줌 (7 명 정도). 

o 지역 내 유학생 및 젊은 동문들의 전공·현재 직종 등 데이터 공유 요청 (전 

지회 공통 요청 사항). 

9. 뉴욕 

a. 3 분기 행사: Young 동문 MT 를 펜실베이니아에서 1 박 2 일 일정으로 진행 

(참석자 약 30 명) 

b. 9 월 7 일 연고전에는 약 180 명 참석, 연세대 승리. 

c. 지회는 클럽 형태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아카라카’를 주도했던 

동문들이 응원단을 결성해 연고전 현장에서 활약함 (응원복은 한국에서 

공수) 

d. 12 월 13 일 ‘연세인의 밤’ 행사도 클럽 분위기로 진행 예정이며, 총 150 명 중 

약 70 명이 젊은 동문들 

e. 4 분기 준비:  

• 총회(12 월 13 일) 장소 등 세부 사항 논의 중 

• Yonsei Wine Night 11 월 7 일 개최 예정. 해당 행사는 Young Yonsei 

그룹이 연 2 회 기획하는 파티로, 루프탑이나 동문 거주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를 대관해 진행함. 이번 행사에서는 Young 동문들과 

기성 선배 동문 간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 – 조우 계획중 

• 대외협력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UIC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확인함. 

뉴욕 내 UIC 동문들이 10 월 4 일 모임을 가졌으나, 일정 공유가 

미흡했던 만큼 향후 국제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 

• Network Processing 행사(고려대 측 포함, 약 200 명 규모 전문가 

네트워킹) 성료 

• 향후 Ivy League 졸업 동문들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예정 

* 총동문회장: 이주호 UIC 지회 회장이 뉴욕지회와의 연결 여부를 

문의함 (이주호 회장 근황 업뎃: 향후 2 개월간 시험 등 일정으로 바쁠 

예정) 

10.   노스캐롤라이나 

: 현재 지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올해 목표는 송년 ‘연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것임. 과거 그린즈버러(Greensboro)에서 약 20 명 규모의 

총회를 연 바 있음) 

* 총동문회장 제안: 지회 구축 및 공고화를 위해 아는 동문들 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고, 총동문회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시길 권장함 

 

16 대 미주 총동문회 2025 년 총회 (8 월) 보고 및 4 분기 사업 계획 



 

 



 

 

4 분기 미주 총동문회 행사스케줄 

• 10 월: 총동문회 및 본교 관계자와의 미팅을 위해 한국 방문 예정. 또한 10 월 말 

남가주 지회 건강박람회 참석 예정 

• 11 월: 2~3 개 지회 방문 예정 



• 12 월 초: 총장님 미주 방문 예정으로, 12 월 5~6 일경 LA 방문 후 실리콘밸리, 

(플로리다), 뉴욕 순으로 일정이 이어질 예정 

부탁말씀:  

1) 연말 일정 관련 협조 요청: 연말 총장님 미주 방문 일정에 맞춰 LA 및 뉴욕 지역 

행사에 지회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총장님 방문을 계기로 각 

지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지회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LinkedIn 네트워크 참여 안내: “LinkedIn 친구 신청해주세요!”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America (YSUAAA) (25)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AMERICA (YSUAAA) | Groups | LinkedIn 

 
3) 우리 모두 흩어진 ‘모래알’이 아닌, 함께 세상을 밝히는 ‘밀알’ 같은 연세인이 되기를 

희망함. 

 

https://www.linkedin.com/groups/14718586/
https://www.linkedin.com/groups/14718586/


 

 

기타 안건: 뉴욕 수석 부회장 – ‘연세인의 낮’ 행사 신설 제안 

 


